
국민석유기업, 목표 약정액 돌파
1000억원 돌파로 약정운동 종료 … 주유소 100군데 설치 검토

일반 주유소보다 석유제품을 20% 저렴하게 판매하는 주유소 설립을 목표로 하는 국민석유기업의 약정액이

목표치인 1000억원을 돌파했다.

국민석유기업 설립준비위원회(상임대표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)는 1월4일 “12월29일 <1인1주 갖기 인터

넷 약정운동> 목표액인 1000만주, 1000억원을 돌파했다”며 “약정 인사들에게 공지하고 1월3일 약정운동을 종

료했다”고 밝혔다.

이태복 상임대표는 “곧 정부 고위층과 면담할 것”이라며 “정부가 지원의사를 밝히면 바로 주식 공모에 들어

가 회사를 설립하고 지식경제부에 설립신고를 할 예정”이라고 밝혔다.

준비위원회는 국민석유 약정 인사들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국민석유 주유소(가칭) 100군데를 설치하기로 하

고 검토에 들어갔다.

또 건설·기술 분야에서 국민석유와 함께 할 회사를 모집했고 1월20일께 윤곽이 드러날 예정이라고 밝혔다.

준비위원회는 정유4사 독점구조인 시장질서를 바로잡고 공공재 성격을 지닌 석유에 대한 소비자 권리를 보

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2012년 6월 설립됐다.

국민석유 주유소가 석유제품을 20% 저렴하게 팔면 시장 원리에 따라 기존 정유기업들도 석유제품 가격을

낮출 것으로 준비위원회는 기대하고 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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